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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과 인공지능으로 배우는 
‘무공해차 환경인증’ 교육생 모집

- 국립환경과학원, ‘2026년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기초교육 과정’ 운영
- 무공해차 관련 학과 대학(원)생 대상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선착순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환경인증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6년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기초교육 과정’ 교육 참가자를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2차수로 운영되며 1차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2차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각각 5일간 한양대학교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센터(서울)와 국립환경과학원(인천)에서 실시된다.

  참가 신청은 차수별 접수 기간*에 한양대학교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센터 누리집(zeet.re.kr)에서 관련 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 1차(7월 24일 10시~7월 31일 15시), 2차(7월 24일 10시~8월 7일 15시)

  올해 교육은 무공해차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대학(원)

생들이 무공해차 환경인증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시험 및 평가 과정까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분해·조립하고, 자동차 주행 성능 

및 1회충전 주행거리 인증시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인증기관인 티유브이(TÜV) 라인란드와 연계한 전기차 고전압 안전

교육을 수강하며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는 모빌리티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과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모델 교육’이 신규 도입되어, 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교육과정을 80% 이상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과 인

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무공해차 환경인증 과정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이번 교육이 무공해차 시대의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교육 안내 포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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